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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8.(화) 11:00 배포 2026. 9. 8.(화) 08:30

베트남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로 덜미
- 지식재산처 상표경찰, 해외에서 실시간방송으로 위조상품 유통한 총책 검거 -

- 위조상품 8천여 점·정품가액 37억원 압수, 국내 공범까지 일망타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해 현지에서 판매조직(국내 및 해외 유튜버)을 모집·운영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씨(남, 32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남, 

42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상표경찰 출범(’10. 9)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최초 사례다.

*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가 발령하는 수배 중 가장 높은 등급, 특정 범죄자를 체포하여
수배 요청 국가로 송환하기 위해 전 세계 회원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국제 수배령

<국내 단속 피해 해외로 도주...현지에서 실시간방송으로 국내에 위조상품 유통> 

 상표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25.5)

했고, 해외 현지에서 ’25.5월부터 ’26.5월까지 국내 및 해외 유튜버와 

공모해 실시간방송으로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처음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씨 등 

3명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하고, 판매비법을 교육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

(’25.5~7)했다. 

 이후 상표경찰이 한국에 소재한 B씨 등 공범들의 사무실(경기도 일원)을 압수

조치(’25.7)하자, A씨는 범행수법을 바꿔 베트남 현지 유튜버 10여 명을 모집해 

이른바 ‘00연합’이라는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새롭게 결성해 범행(’25.7~’26.5)을 

이어갔다. 

 A씨는 기업형 위조상품 유통·판매총책으로 현지숙식제공, 고수익보장 등을 

미끼로 개별판매자(국내 및 해외 유튜버)들을 수시로 모집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게릴라식 실시간방송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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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경찰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25.7월)해 가방, 의류 등을 포함한 위조상품 8천여 점(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을 

압수 조치했다. 

<인터폴 적색수배·국제공조로 베트남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 검거 >

 상표경찰은 A씨의 해외 도피 사실을 확인한 후 인터폴, 검찰청, 경찰청과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국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A씨를 체포(’26.5)해 국내로 송환(’26.8.5)조치했다.

 상표경찰은 A씨에 대해  위조상품 유통·판매 경위, 국내 판매자 모집·관리 

과정, 추가공범 등 여죄를 조사중이다.

<상표경찰 해외 도피해도 끝까지 추적...위조상품 유통망 수사 강화>

 최근 위조상품범죄는 온라인 플랫폼과 누리 소통망, 실시간방송 등을 이용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해외에서 위조상품을 공급받는 등 조직화·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표경찰은 판매자 단속에 머물지 않고 위조상품 공급자와 판매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추적하는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를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외교부, 

경찰청 및 해외 관계기관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구속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단순 판매자

뿐만 아니라 위조상품 공급자와 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위조상품 실시간방송 및 현장 사진

담당 부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장 엄기훈 (042-481-5959)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담당자 주무관 임주영 (02-568-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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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11111111111111붙임1  위조상품 라이브방송 및 현장(베트남)

유튜브 라이브 방송중인 피의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중인 피의자

라이브방송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라이브방송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라이브방송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라이브방송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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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22222222222222붙임2  전시 보관중인 위조상품(베트남)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하는 위조상품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하는 위조상품

전시·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시·보관 중인 위조 상품

전시·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시·보관 중인 위조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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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33333333333333붙임3  사건 개요도

00연합 사건 관계도


